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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sage,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use beef traceabil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housewives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y, Cronbach's α, t 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V.20.0. Only twel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to use beef traceability. Most respondents checked it by kiosk or bar code reader in a store. On the other hand, 

eighty-eight percent did not use beef traceability. The reasons for not usage of it were “Do not know beef traceability very well”, “Do not 

know how to use beef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from packing or counters is reliable” in order. In the level of perception of beef 

traceability, safety assurance was highest, followed by information quality, usefulnes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knowledge about beef traceability was not hi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mployment status, knowledge 

about beef traceability,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useful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the willingness using 

beef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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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국가 간의 식품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

택할 수 있는 식품들이 다양해졌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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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나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 일

명 광우병)과 같은 질병이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쇠고기 안

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사건사고 

경로를 조기에 추적차단하고 대처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리스

크를 감소시키고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beef traceability)가 시행되고 있다.‘이력’이란 사전적

으로 기록, 흔적을 의미하는‘trace’와 기능 및 능력을 의미하

는‘ability’가 합성된 것으로‘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Joo MB 2006), 국제표준인 ISO 9000에서는 이력을‘고

려의 대상이 되는 것의 이력 적용 또는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www.maff.go.jp/j/syouan/seis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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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pdf/handbook_en.pdf). 그리고 EU의 일반식품법(EC 

No.178/2002, 제2장)에서는‘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

하여, 생산, 가공, 유통 모든 단계를 통해 추적(follow)하여 역으로 

조사(trace)하는 능력’을 이력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europa.eu/ 

legislation_summaries/consumers/consumer_information/f80501_ 

en.htm). 

따라서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쇠고기

의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위

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

게 회수나 폐기 등을 통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쇠고

기 이력제는 생산자, 도축자, 유통업자,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역추적하여 문제된 식품을 회수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소

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im 

JK와 Kim HK 2008).

쇠고기 이력제는 특히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연합(EU), 일

본, 캐나다 등이나 쇠고기 수출을 많이 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쇠고기 표시를 강제로 

의무화하는‘쇠고기 표시규칙(Regulation(EC)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

국에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본

의 경우 2001년 광우병 발생 이후‘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부

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Lee KI 등

2011). 우리나라에서도 식품관련 사고예방과 식품 안전성을 

위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축

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성 체계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

다. 2007년 12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하면서 1단계로 2008년 12월 22일부터 소의 사육단계 

이력제를 시행해 왔고, 2단계로 2009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 

유통단계(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확대하여 사육단계에서부터 

구매 전 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 중이다(Lee 

JY 2008, http://cattle.mtrace.go.kr/index.do). 또한 2010년 12월

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과 이동 경로를 전산 관리하는 수

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이력제 도입 시기에 맞춰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

을 다루거나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

한 것들(Cheong JH 등 2011, Cho WM 등 2006, Han SI 2006, 

Heo D 2006, Kim JS 등 2009, Lee BO와 Shin HS 2004)이 대

부분이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

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Park SC(2010)

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만이 쇠고기 

이력제를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인식도를 

조사한 Lee KI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이력제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다는 소비자는 6.6%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들은 

적은 있으나 내용을 모르거나(36.5%), 조금 안다(38.8%)고 응

답하였다. 쇠고기 이력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국

내산 29.9%, 수입산 27.6%로 매우 낮았고, 대졸 이상(37.1%)

의 경우 고졸 미만(2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쇠고기 이력제에 대

한 인식도나 이용의도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며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쇠고기 이력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부산 및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 내의 식생활

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실태 

및 향후 이용의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 개발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7월에 편의표집을 통해 400명을 대상으로 실

시되어 372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부실기재한 15부, 쇠고

기 이력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76부, 그리고 쇠고기를 구

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6부를 제외한 총 255부를 최종 분

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Ham DC 2010, 

Kim TS와 Jin YH 2011, Park SC 2010)를 기초로 하여 본 연

구에 맞도록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취업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

한 문항, 쇠고기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쇠고기 이

력제 이용경험 여부, 쇠고기 이력제 이용해 본 경우 쇠고기 

이력정보 확인 방법,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신뢰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만족도, 쇠고기 이력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쇠고기 이력

제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쇠고기 이력

제의 이용의도, 쇠고기 이력제 정착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문

항들로 구성되었다. 쇠고기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신뢰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만족도, 

쇠고기 이력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및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는 각각 5점 Likert 척도

를 통해 측정하였고,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은 각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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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렇다/아니다/잘 모르겠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맞으면 100점,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쇠고

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의 유형화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

였다. 요인분석 시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을 

통해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요

인수를 결정하였으며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백분율이 5%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 이용경험 

여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분석, t test,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

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0.19~0.39

로 높지 않았으며,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구한 결과 1.06~2.28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

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별로는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Age

(count in full)

≤39 years old 

40~49 years old

≥50 years old 

151

92

12

59.2

36.1

4.7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and over

58

197

22.7

77.3

Household monthly 

income

(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29

59

83

42

42

11.4

23.1

32.5

16.5

16.5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103

152

40.4

59.6

Total 255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30대가 59.2%, 40대 36.1%, 50대가 4.7%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22.7%, 전문대졸 이상이 77.3%이었으며, 월가계

소득은 3,000,001~4,000,000원이 32.5%, 2,000,001~3,000,000원

이 23.1%, 4,000,001~5,000,000원 및 5,000,001원 이상이 각각 

16.5%이었다. 그리고 취업자는 59.6%이었다.

2. 쇠고기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쇠고기를 구매할 때 가격, 육질등급, 원산지, 판매처, 외관

(색, 지방분포 등), 유통기한, 포장상태, 보관상태, 각종 인증 

표시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Likert 척도

를 통해 측정한 결과,‘유통기한(4.72점)’,‘보관상태(4.65

점)’,‘포장상태(4.52점)’,‘품질인증 표시(4.39점)’,‘외관(4.35

점)’,‘원산지(4.32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1). 한편‘가

격’은 평균값이 3.68점으로 가장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 결과로 볼 때 응답자들은 가격보다는 식품의 위생이

나 안전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먹을거리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해 주부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ated with 5-point Likert scale: 1=Never and 5=Highly.

Fig. 1. The level of consideration when buying beef

3. 쇠고기 이력제 이용경험 여부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11.4%(29명)만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6%(226명)는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2). 이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Park SC(2010)의 연구에서 15%, 수도권 지역 성인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한 Lee KI 등(2011)의 연구에서 국내산 쇠고기

의 경우 29.9%,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27.6%가 쇠고기 이력

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 이용 경험 여부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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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ence of beef traceability usage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29명을 대

상으로 쇠고기 이력정보 확인 방법을 질의하였다. 현재 쇠고

기 이력정보는 인터넷(쇠고기 이력조회 www.mtrace.go.kr, 수

입쇠고기 이력조회 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WINC 

시스템 winc.or.kr 또는 6626),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 Fig. 3과 같이 

79.3%가 매장 내 키오스크,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한다고 응

답하였고, 13.8%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그리고 6.9%가 

컴퓨터나 휴대폰의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Fig. 3. Checking method of beef traceability information

또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45점으

로 대체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경기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Jeon MH 등(2007)의 연구에서 생산이력

제가 도입된 식품의 생산이력정보를 얼마나 신뢰하겠느냐에 

대해‘전부 신뢰한다’37%,‘약간 신뢰한다’56%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Lee KI 

등(2011)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국

내산 쇠고기는 64.1점, 수입산 쇠고기가 59.9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

내산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 결과에 의하면 2010년 

81,4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가 1,108개소로 

거짓표시 817개소, 미표시 184개소, 거래내역서 미기록이 107

개소이었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의 경우 2011년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90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는데 이 중

에서 위반업소 217개소를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거래

신고 미실시이었다(Lee KI 등 2011). 이와 같이 판매업소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사례들이 많이 발

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소비자들의 쇠고기 이력제에 대

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3점으로 만

족수준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 이력제의 

필요성 인식도는 5점 만점에 4.14점으로 대체로 쇠고기 이력

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쇠

고기 이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Kim JU(2006)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쇠고기 이력제 도

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

제에 대한 높은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의 결과(Lee KI 등 2011, Park SC 2010)를 통해서 볼 

때 실제로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아직까

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Mean±S.D.
1)

Reliability of beef traceability 3.45±0.63

Satisfaction with beef traceability 3.03±0.57

Perception of necessity for beef traceability 4.14±0.64
1) Rated with 5-point Likert scale: 1=Never and 5=Highly.

Table 2.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necessity for 

beef traceability

한편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 226

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쇠고

기 이력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29.2%)’,‘쇠고기 이력제 

이용방법을 몰라서(26.5%)’,‘포장이나 판매대의 정보를 신뢰

하기 때문(21.2%)’,‘정보확인 절차가 복잡해서(10.6%)’순으로 

나타났다. Lee KI 등(2011)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이력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25.9%,‘이미 믿을 수 있는 매장에서 구입해서’17.1%,‘관심

이 없어서’13.9%,‘정보확인 절차가 복잡해서’11.6%,‘시간이 

없고 귀찮아서’11.2%,‘이력정보인지 몰라서’6.8% 등으로 전

체 응답의 44.3%가 이력확인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

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정도가 낮고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쇠고기 이력제나 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쇠고기 

Item N(%)

Do not know beef traceability well 

Do not know how to use beef traceability

Information from packing or counters is reliable

Complicated procedure to check information 

Be tiresome 

Beef traceability is not reliable

 66(29.2)

 60(26.5)

 48(21.2)

 24(10.6)

 18( 8.0)

 10( 4.5)

Total    226(100.0)

Table 3. Reason for not usage of beef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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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1 2 3 4 h
2

Information 

quality

Beef traceability offers a lot of information. 0.80 0.77

Beef traceability offers useful information. 0.77 0.74

Information offered by beef traceability is accurate. 0.90 0.84

Information offered by beef traceability is reliable. 0.84 0.78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of beef traceability by internet is convenient. 0.60 0.53

Information through beef traceability is available at any time.  0.76 0.66

Beef traceability system in stores is convenient to use.  0.76 0.62

Beef traceability system via mobile is convenient to use.  0.82 0.75

Usefulness

Beef traceability helps me to take safe foods. 0.81 0.78

Beef traceability helps me to make purchasing decisions.  0.89 0.88

Beef traceability satisfies my information needs when buying beef.  0.81 0.77

Safety 

assurance

Beef traceability can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hygiene or safety of beef.  0.63 0.61

Beef traceability is for consumers. 0.82 0.81

Beef traceability is needed to secure food safety. 0.66 0.65

Percent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Cronbach's α

21.40

21.40

0.89

19.76

41.16

0.82

18.84

60.00

0.90

12.84

72.84

0.68

Table 4.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perception of beef traceability

이력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소비

자들에게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전한 먹을거

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홍

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쇠고기 이력제의 인식도는 총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를 유형화하였

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정보품질’,‘정보접근

성’,‘유용성’,‘안전성 확보’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2.84%이었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살

펴보면 Crobach's α 계수가 각각 0.89, 0.82, 0.90, 0.68로 모

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들 요인에 대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Table 5에 제시된 것

과 같이‘안전성 확보’의 평균값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정보품질(3.65점)’,‘유용성(3.53점)’,‘정보 접

근성(3.33점)’순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대체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제

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대체로 유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쇠고기 이력제가 구매

의사결정이나 쇠고기 구매 시 필요한 정보획득 등에 대체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쇠고기 이력제 인식도의 각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

졸 이상의 경우 정보품질 및 정보접근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5). 또한 정보품질에 있어서 월가

계소득이 5,000,001원 이상, 3,000,00~4,000,000원인 경우 

2,000,001~3,000,000원 비해(p<0.05)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유용성에 있어서는 2,000,001~4,000,000원인 경우와 

5,000,001원 이상인 경우 4,000,001~5,000,000원에 비해(p<0.05)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는 

정보품질(p<0.05), 유용성(p<0.05), 안전성 확보(p<0.05)에 있

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51.88%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Table 6). 문항별로는‘판매

되는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이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의 정답률이 70.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는‘정육점식당은 쇠고기 이력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67.45%)’,‘1회용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든 소형 접시에 

쇠고기를 포장하여 판매대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체식

별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66.67%)’순이었다. 한편‘국내

산 소의 머리, 내장, 우족, 꼬리, 뼈 등의 부산물도 쇠고기 이

력관리의 대상이 된다’의 정답률은 9.80%로 가장 낮았고, 

‘1kg 이상의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에만 개체식별번호가 표

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해야 한다’,‘쇠고기 이

력정보는 국내산 쇠고기만 확인할 수 있다’의 정답률도 각각 

33.73%, 51.76%로 대체로 낮았다. 

현행‘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제1항

에 의하면‘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

2조제12호에서는‘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

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

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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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ean±S.D.
1)

t/F value

Information 

quality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and over

3.45±0.76

3.70±0.61
-2.31

*

Household monthly 

income

(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3.63±0.57
ab

3.44±0.69
b

3.73±0.63
a

3.57±0.62
ab

3.85±0.69
a

3.12
*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3.52±0.68

3.73±0.63
-2.40

*

Total 3.65±0.66

Information 

accessibility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and over

3.11±0.77

3.39±0.65
-2.52

*

Total 3.33±0.69

Usefulness

Household monthly 

income

(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3.48±0.55
ab

3.51±0.77
a

3.67±0.66
a

3.18±0.92
b

3.63±0.74
a

3.38
*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3.41±0.81

3.60±0.69
-2.00

*

Total 3.53±0.75

Safety assurance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3.78±0.76

3.97±0.56
-2.30

*

Total 3.89±0.65
*p<0.05; a and b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Rated with 5-point Likert scale: 1=Never and 5=Highly.

Table 5. The level of perception of beef traceabil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Question Mean±S.D.

The information of cow movement can be confirmed by 

identification number of beef on sale.
70.98±45.47

Butcher's restaurants are excluded from beef traceability. 67.45±46.95

Identification number is not necessary in the case of beef 

packed with small disposable plastic plate.
66.67±47.23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number for each cow given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62.75±48.44

Beef traceability applies only to domestic beef. 51.76±50.07

Labeling including identification number should be attached to 

each wrapping for more than 1kg of beef on sale.
33.73±47.37

Beef traceability is also applied to the by-products containing 

cow heads, intestines, feet, oxtail, and bones in domestic beef.
9.80±29.80

Total 51.88±30.04

Table 6.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knowledge about beef 

traceability

law.go.kr/lsSc.do?menuId=0&p=&query=%EC%86%8C%EC%99% 

80&subMenu=1)’.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부산물인 소

의 머리, 뼈, 내장, 꼬리, 사골, 간 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하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Category Mean±S.D. t/F value

Household monthly 

income

(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46.80±31.23
bc

61.02±22.95
a

51.64±32.01
abc

55.78±28.71
ab

39.12±31.40
c

3.81
**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57.98±26.30

47.74±31.76
2.70

**

**p<0.01; a~c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knowledge about beef 

traceabil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또한 용량에 상관없이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는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소포장지 또는 용기에 부착해야 하며, 

2010년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유통이력제를 실

시하고 있어 수입유통식별번호나 묶음번호를 통해 도축일자

와 가공일자, 유통기한 등의 수입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

나, 많은 응답자들이 국내산 쇠고기에만 쇠고기 이력제가 적

용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또한 정육점식당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므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쇠고

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1회용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든 소형 접시에 쇠고기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판매

대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라벨에 수기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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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쇠고기 이력제

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월가계소득과 취업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가계소득이 2,000,001~ 

3,000,000원인 경우(p<0.01), 그리고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

해(p<0.01)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높았다

(Table 7). 

6.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의도

1)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의도 수준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가 0.9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각 문항

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Table 8과 같이‘나는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3.58점,‘나는 쇠고기 이력제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다’3.41점,‘나는 쇠

고기 이력제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가 3.35점,‘나는 쇠고기 

이력제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가 3.34점이었고, 이들 4문항을 

합한 평균값은 3.42점으로 보통 이상의 이용의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 KI 등(2011)의 연구에서 이미 이력관리가 

된 제품이나 향후 이력관리가 될 제품의 구입의향을 살펴본 

결과 쇠고기 구입의향이 86.4점으로 돼지고기(85.1점), 닭고기

(83.1점), 어패류(81.8점) 등 다른 식품에 비해 구입의향이 높

게 나타났다. 

Item Mean±S.D.
1)

I will try to use beef traceability. 3.58±0.80

I will recommend beef traceability to others. 3.41±0.92

I will frequently use beef traceability. 3.35±0.87

I will continuously use beef traceability. 3.34±0.84

Total 3.42±0.78
1) Rated with 5-point Likert scale: 1=Never and 5=Highly.

Table 8. The level of willingness to use beef traceability

2)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취업여부, 쇠고기 이력

제 이용경험 여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쇠고기 이력

제에 대한 인식도(정보품질, 정보접근성, 유용성, 안전성 확

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여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중 정보품질, 정보접근성, 

유용성이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인 경우, 그리고 쇠고

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으며, 쇠고기 이력제의 정보

품질, 정보접근성,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Variable b β t value

Age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and over

Household monthly income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4,000,000

  4,000,001~5,000,000

  >5,000,001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Experience of beef traceability usage

  Yes

  No

Knowledge of beef traceability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Usefulness

Safety assurance

-0.01

Ref.
1)

-0.15

-0.31

-0.26

-0.18

-0.24

Ref.

Ref.

0.21

0.10

Ref.

0.00

0.21

0.19

0.38

-0.05

-0.04

--

-0.08

-0.13

-0.14

-0.11

-0.11

--

--

0.13

0.04

--

0.14

0.19

0.17

0.36

-0.04

-0.81

--

-1.41

-1.98

-1.88

-1.43

-1.67

--

--

2.18
*

0.80

--

2.52
*

2.96
**

2.55
*

5.55
***

-0.66

Constant

Adjusted R
2

F value

1.08

0.35

11.43
***

*
p<0.05, 

**
p<0.01, 

***
p<0.001

1)
 Ref. means a reference group.

Table 9.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willingness

to use beef traceability

경우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Ham DC(2010)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및 신뢰는 쇠고기 이력제의 이

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Na YS(2012)의 연구

에서는 쇠고기 이력제의 지각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쇠고기 이력제 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 

의도에 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

의 쇠고기 이력제 이용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응답자의 

쇠고기 이력제 이용정도가 낮았고,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쇠고기 이력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쇠고기 

이력 확인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쇠고기 이력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의 인식도 역시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얻은 정보가 유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

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장이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쇠고기 이력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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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쇠고기 구매 시 필

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인식하는 경우에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할 의도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쇠고기 이력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쇠

고기 이력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준다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제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쇠고기 이력제 정착화를 위한 방안

쇠고기 이력제를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관

련 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4.7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는‘이력 정보의 신뢰성(4.69점)’,‘이력 정보 확인방법의 

편리성(4.60점)’,‘이력 정보의 정확성(4.59점)’,‘쇠고기 이력제

의 대국민 홍보(4.47점)’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쇠고기 이력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

부,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품질평가원, 그리고 기타 축협 등의 위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

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가공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

에서 개체별 생산량과 판매량의 데이터 관리가 미비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력 위반사실을 적발할 때마

다 과태료만 부과할 뿐 후속조치가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5070). 그

리고 2011년 대전주부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쇠고기 

이력정보를 직접 확인해봤다는 응답자 262명 중 실제 도축정

보와 표기사항이 달랐다는 소비자가 27.9%(73명)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나는 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63871), 쇠고기의 개

체식별번호를 위조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많은 응답자들이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화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관

리감독과 정확한 쇠고기 이력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귀찮아서’라는 응답이 다소 있었고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화를 위해 이력 정보 확인

방법의 편리성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가 좀 더 용이하게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응답

자가 쇠고기 이력제 및 이력정보 확인법을 잘 몰라서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의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ated with 5-point Likert scale: 1=Never and 5=Highly.

Fig. 4.  Way for settlement of beef traceability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

실태, 인식도 및 향후 이용의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

식 방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의 11.4%만이 쇠고기 이력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매장 내 키오스크,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

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의한 결과‘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쇠고

기 이력제 이용방법을 몰라서’,‘포장이나 판매대의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순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

도는‘안전성 확보’,‘정보품질’,‘유용성’,‘정보 접근성’순으

로 높았으며,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쇠고기 이력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여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지식,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도 중 정보품질, 정보접근성,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마련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이용정도가 매우 낮

았으며, 그 주된 이유가 쇠고기 이력제 및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쇠고기 이력

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으로 보이므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주체적으로 필

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 의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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